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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교육의 변화나 교육과정의 변화는 시대적 필요와 지식의 변화로 인한 필요에 근거한다. 본 연구

는 두 가지 필요 모두를 내재한 고등학교 정보과 교육과정의 변천 분석을 통해 교육과정 총론 구

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연구 진행에 따라 교육과정 총론의 분석을 통해 

2007, 2009 개정 시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구성, 정보과 교육과정의 위상 변화, 그리고 정보 과

목의 크기를 분석하였다. 교육과정 총론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되었다. 첫

째, 이수단위에 대한 명확성, 둘째, 진로선택과목의 타당한 구성, 셋째,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명확

한 정의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세계 각국에서 강조되는 SW교육의 관점을 고려하고,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고등학교 정보과에 대해 어떤 편성과 운영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분석했다는 점에 의의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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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nges in education or curriculum are based on the needs of the times and needs to 
address changes in knowledg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implications 
regarding the general guidelines of the national curriculum by analyzing changes made in the 
high school informatics curriculum in which both needs are inherent. The study involved an 
analysis of the general guidelines to the national curriculum that involved the revision years 
2007 and 2009, the composition of the 2015 revised curriculum, change in the status of the 
informatics curriculum, and the size of the informatics subjec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several improvements are necessary, namely (1) the units need to be better 
clarified, (2) career electives need to be more appropriately composed, and (3) definitions of 
terms need to be better clarified.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the fact that it 
considered the viewpoint of software education emphasized in various countries around the 
world, and the general guidelines to the national curriculum were examined to learn what 
kind of organization and operation should be proposed for high school infor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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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가수준의 총론 교육과정 고시 문서는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 활동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1]. 한국의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고시한 ‘교육과정의 성격’에 초·중등학

교의 교육목적과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다. 초·중등학교는 국가수

준의 교육과정을 토대로 학교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2]. 즉, 국가교육과정은 지

역이나 학교교육과정이 갖추어야 할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교육과정에서 문서의 형식은 교육과정 기

준 자체의 성격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이

다. 따라서 교육과정 개선이 교육과정에 어떤 내

용을 넣을 것인가에 집중한다면, 총론의 개선은 

교육과정 문서의 형식과 항목 등에 대한 내용에 

집중한다[3][4].

  교육과정 총론이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

영의 기준과 안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서는 문서를 구성할 때, 교육과정 요소 및 활동에 

대한 타당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5]. 즉, 사

회를 살아가는 참된 인간상을 표방하기 위해, 사

회의 구성원을 양성하는 측면에서 교육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측면을 갖추어

야 한다. 학습과 사회 구성원의 관점을 충분히 고

려해야 하지만, 한국의 교육과정 총론 문서는 ‘내

용 구성’에서 종합성과 체계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6]. 국가교육과정으로

서 교육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인간상에 대한 진

술은 있지만, 구체적인 교육의 내용이나 학습에 

대한 방향 제시가 부족하다는 점도 제기되었다[7]. 

  국가교육과정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요구와 도전에 반응하여 교육적 상상력을 토대로 

설계된 목적 지향적인 교육적 기획물이라 할 수 

있다[8]. 국가교육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학교 교육

을 받기 때문에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전반적 삶

1) 교육과정은 총론과 각론으로 구성된다. 교육과정 문서에서 

명칭은 각각 총론 교육과정과 각론 교육과정이다. 본 연구는 

총론 교육과정으로 기술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교육

과정 총론으로 기술하였다.

과 관련된 것으로 학습의 내용과 질이 학습자에

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9]. 최근, 사회

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변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의 교육과정 총론에

서  담보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더욱 중요해

졌다. 

  2014년 국가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시작하여, 

2016년 5월 새로운 교육과정을 제시한 핀란드나 

2016년 8월 26일 개정 교육과정(안)을 발표한 일

본도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대처를 국가교육과정

의 당위성으로 제시하고 있다[10][11]. 불확실한 

미래사회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살아 움직이는 

지식과 기능의 습득을 학습지도요령 개정의 방향

성(안)의 목표로 제시한 일본은 정보 교육의 강화

를 대안으로 구상하고 있다. 핀란드 역시 변화하

는 IT에 대한 대처 능력을 국가교육과정의 기본

으로 포함하고 있다.

  한국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SW 교육을 강

조하고,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컴퓨팅 사고력

을 강조하는 등 정보 교육에 대한 강화를 제시하

였다[2]. SW 교육의 강조로 2015 개정 교육과정

에서는 중학교의 정보 과목이 정보 교과로 편성

되었다. 고등학교에서도 심화선택에서 일반선택으

로 개정되었으나, 2009 개정 교육과정 때의 편성

으로 돌아간 것에 불과하다.

  교육과정에서 교과, 과목에 대한 위계를 설정하

고,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과목의 편성 및 운영을 

제시하는 것은 교육과정 총론이다. 제 7차 교육과

정기 이후 총론은 수시개정의 체제하에서도 역설

적으로 총론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2004년 

이후, 한국의 국가교육과정은 총론과 각론의 괴

리, 각론과 각론 간의 괴리 심화 속에 총론 불필

요의 측면까지 대두하게 되었다. 

  교육과정 총론은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

영의 지침으로 여전히 위상을 높이고 있다. 본 연

구는 2007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과목명을 ‘정보’

로 설정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대처 능력 강

화를 제시한 ‘정보’를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총론

에 제시된 문서체제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세계 각국이 초·중등 교육 전반에서 정보 교

육을 강화하고 있으면서 우선적으로 고등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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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정보 교육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고등학교 정보 과목의 

관점에서 교육과정 총론 문서 내용 및 기술에 대

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2. 교육과정 연구

2.1 교육과정에서 총론과 각론의 방향성

  교육과정학이 독립된 학문 연구 분야의 하나로 

확립된 것은 1918년 보비트(F. Bobbitt)의 ‘교육과

정(The Curriculum)’ 출판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

다[12]. 교육과정학은 교육과정의 기초, 개발방법, 

개발 기술 등을 포함하여 패러다임의 변화와 효

과성 검증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되었다[13]. 한

국의 교육과정학 연구는 1950년대 초반에 시작되

었고, 교육과정에 대한 다양한 검토를 통해 권고

사항을 포함한 ‘교육과정 지침’이 1956년 제시되

면서 교육과정 개편이나 교과서 편찬 등에 관심

을 갖게 되었다. 즉, 교육과정학에 관한 연구는 

제 1차부터 제 7차 교육과정 개정과 함께 성장·발

전하였다.

  한국의 교육과정은 모든 과목에 대한 내용을 

동시에 개정하는 일괄개정-전면수정 체제로 운영

되었으나, 2003년 10월 14일에 교과부에서 정식으

로 ‘수시개정-상시개편 체제’로 전환하였다. 그러

나 교육과정 총론은 수시개정 체제하에서도 교육

과정 개정의 주기성을 보이고 있다. 즉, 2004년부

터 2010년까지는 거의 1년에 한 번 이상 교육과

정이 개정되어 고시되었다[14][15]. 수시개정으로

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교육과정 개정

의 큰 틀은 ‘총론’ 교육과정의 전반적 개정에 따

른 주기적 개정을 1997(7차), 2007년, 2009년 세 

차례 유지하면서 일부 사항에 대한 부분, 수시 개

정이 보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16]-[25].

  교육과정 총론은 교과, 비교과 활동과 같은 구

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교과, 과목의 

편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즉, 교육

과정 개정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할 것 인지라는 

내용적 측면의 변화가 중요하지만, 교육과정 총론

에 집중하는 것은 내용 변화를 통제하는 것이 총

론이 갖는 문서 체제(體制)이기 때문이다. 

  교육과정 연구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연구들은 

국가교육과정 문서의 개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

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총론과 각론이 구분되어 개발된다는 점이

다[26].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총론과 각론

을 동시에 개발하는 방식이 수행되었다. 이후의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총론이 먼저 개발되고 각론

이 개발되는 체제로 회귀하였다. 역사적으로 제 1

차 교육과정 개정에서 총론과 각론이 각각 다른 

위원회에서 개정되었다. 공포(公布)도 총론에 해

당하는 ‘각급 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이 

먼저 이루어지고, ‘각급 학교 교육과정’은 1년이 

지난 이후에 공포되었다[27]. 이후에도 총론과 각

론 개정이 별개 기구를 통해 진행되는 유사한 체

제가 지속되었다. 

  교육과정 개정에서 총론과 각론의 괴리에 대한  

문제는 최근까지 교육과정 연구의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28]. 교육과정 총론은 문서에서 왜, 

무엇을, 어떻게, 언제 개정되고 변화되어야 하는

지를 포함해야 한다. 각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총론이 방향성을 정확히 제시해 주어야 한다. 그

러나 총론과 각론 개발의 구분으로 총론에서 지

향하는 바가 각 교과에서 구현되지 못한 상태로 

개발되거나, 총론은 교육과정의 편성이나 운영에

만 치중하는 등 이원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둘째, 총론이 각론에 비해 우위적인 모습을 보

인다는 점이다. 즉, 총론에서 제시하는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에 근거하여 각 과목들에 대한 

내용체계가 구성되기 때문에 과목들은 전체 교육

과정 시간 배당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학교교육은 교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학교 교

육과정에서 교과(군)의 과목에 대한 배정이 총론

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29]. 각론은 

각 과목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되지만, 총

론에서 제시하는 교육과정 편성에 근거한 내용체

계를 마련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즉,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총론과 각론이 개별적으로 개

정되고, 총론이 교육과정의 편성이나 운영에만 집

중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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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교육과정 개정의 관점

  한국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공포하였고, 핀란

드는 2014년에 시작하여 2016년에 국가수준 교육

과정을 발간했고, 일본은 2016년 8월 새로운 교육

과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10][11]. 미국의 

CSTA는 2016년 컴퓨터과학 교육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각 나라 교육과정의 공통

점 중 하나는 ‘정보’ 과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과정의 개정은 지식의 변화에 따른 것과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이라는 두 가지 

관점을 내포한다. 세계 각국들이 교육과정 개정의 

과정에서 정보 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다음의 이

유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첫째, 국가교육과정 개정의 주요 요인이 국가 

사회적 요구보다 지식의 구조와 내용의 변화이어

야 한다는 관점이다[30]. 국가 사회적인 맥락에서 

요구되는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할 경우,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개정 요구에 대응해야 하므로 개

정의 주기가 짧아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대응방

안으로 제기되고 있다[31][32]. 교과의 핵심요소에 

초점을 두어, 교과의 핵심요소가 변화되었을 때 

개정을 해야 주기를 늦출 수 있다는 관점이다. 

즉, 사회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기보다 지식에 

초점을 두고 있다. 

  둘째, 국가적 요구와 더불어 미래 사회가 요구

하는 역량 함양의 필요에 의한 사회적 요구를 중

요한 요소로 보는 관점이다. 역량 중심 교육과정

을 구성하는 것도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 

함양, 혹은 국가적으로 필요한 성장 동력의 마련

에 근거한다. 국가교육과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학생의 학습에 초점을 두는 방향은 최근 교육과

정을 개정한 많은 나라들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학습을 통한 학생의 역량 향상을 위한 것이다[33].

  학교교육에서 학습을 강조하는 것은 교과 지식

의 가치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34]. 학습은 기본적으로 학습자가 지식을 익혀나

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달성도를 

평가하는 등 종합적인 활동이다. 즉, 학습자 스스

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토대로 학습을 실제로 

구성해 나간다[35]. 일부에서는 모든 유형의 학습

이 모두 교육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습을 강

조하는 것이 학생들의 지적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36]. 그러나 학습

의 강조는 교육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가치있는 

것이나,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세계에 대해 더 많

은 지적 이해를 이끌 수 있도록 하는 수행의 주

체가 학생이며, 교사나 타인에 의해 주입되는 것

이 아니라는 점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과정 개정의 요인에 대한 관점이 서로 다

를 지라도 두 가지는 서로 분절적인 것이 아니며, 

삶에 필요한 역량 함양을 위해 지식을 학습해야 

한다는 필요에 대해 동의해야 한다. 즉, 교육과정 

개정이 어떤 필요나 이유에 의해서 진행된다 하

더라도 교육이나 학습의 대 전제를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개정 교육과정의 변화

  교육과정 총론 문서의 내용 및 기술에 대한 시

사점을 제시하기 위한 본 연구는 2007, 2009, 그

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 까지 교육과

정 총론의 구성을 고등학교 정보 교육의 관점에

서 분석하였다. 국가 수준의 교과 교육과정은 교

과서 개발의 기초가 되고, 교과 수업의 운영에 직

접 영향을 준다. 궁극적으로 교과 교육은 학교 교

육을 통해 실현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총론에 대한 분석을 교과 교육의 관점에서 진행

하였다.

3.1 2007 개정 교육과정 총론

  2007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은 <표 1>과 같이 

두 개의 교육과정, 즉,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구분했다는 점이다. 첫째,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은 10개의 과목을 구성하

고, 특별활동과 재량활동을 편성하였다. 둘째, 선

택중심 교육과정은 다시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구분하였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보통교과는 

다양한 선택과목으로 구성되었고, 단일 과목으로

는 국어, 수학, 영어가 각각 6개의 선택과목을 제

시했다.

  정보는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처음으로 과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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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였으며, 기술ㆍ가정 교과의 6개 과목 중 

1개로, 나머지 5개 과목은 기술ㆍ가정에 해당한

다.  정보과학은 전문교과의 ‘과학’교과 20개 중 

정보과학Ⅰ, 정보과학Ⅱ의 두 과목으로 구성되었

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인 국민공통기본 교

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1997~2007) 시기에 처음 

도입되어, 명칭과 성격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16][18].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의 설정 이유는 

첫째,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교육 기간

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 둘째, 산업 사회로부터 

후기 산업 사회로 넘어가면서 단순 노동·기능직보

다는 고등 정신력과 판단력을 요하는 직종이 우

선시 되고 있고, 국민 모두에게 공통이 되는 기본 

교육에 충실해져야 한다는 요구 때문이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은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을 구성하면서 2005년 개정된 초·중등학교 정보통

신기술교육 운영지침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16][19]. 

  

 <표 1> 2007 개정 교육과정
1.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2. 선택중심 교육과정

(1) 보통교과 (2) 전문교과

구분 구분 선택과목수 교과 과목 수

교과 국어 교과 국어 6 농생명산업 40

도덕 도덕 3 공업 115

사회 사회 10 상업정보 32

수학 수학 6 수산·해운 33

과학 과학 8 가사·실업 36

실과 기술·가정 6(정보 포함) 과학 20(정보과학Ⅰ, 정보과학Ⅱ 포함 )

체육 체육 3 체육 23

음악 음악 3
예술 음악(9),미술(9),무용(8),문학(8), 연극영화(10), 사진(8)

미술 미술 3

외국어(영어) 외국어
영어 (6) 

외국어 영어(9),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
어, 러시아어, 아랍어 각 9개제2외국어(14)

재량활동
한문 2

국제 25
교양 9

특별활동 특별활동

  정보통신기술교육 운영지침은 기존 교육내용에 

대한 제한적이고 왜곡된 인식에서 벗어나 창의력, 

문제해결력, 논리적 사고력 등 고등 사고 능력을 

함양할 것을 목표로 한다[37]. 또한 초·중등학교의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교육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료였다. 즉, 제 7

차 교육과정의 명칭과 성격을 적용하고 모든 국

민을 대상으로 기본 교육을 충실히 한다고 제시

했으나, 2007 개정 교육과정은 국민공통기본 교육

과정의 취지에 어긋난 개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는 보건을 새롭게 편성하였

고,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초·중등학교 정보통신기술교육 운영지침이 반영되

지 않았다.

  ‘초·중등학교 정보통신기술교육 운영지침’은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학교현장

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강조한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2008. 4. 15)에 의해 2008년 12월 31일로 이 

폐지되었다[38]. 교육기본법 제 23조(교육의 정보

화), 자격기본법 제 4조 제 4항에 근거한 학생 정

보소양인증제 시행계획이 폐지된 교육청이 등장

하였다. 특정 시도에서는 일반계고의 학교교육과

정 운영에서 정보관련 과목을 입시관련 과목으로 

대체할 것에 대한 우려도 표명되었다[39].

 

 

3.2 2009, 2011 개정 교육과정 총론

  정보 과목의 경우, 2011년에 각론이 개정되었으

나, 교육과정 총론은 2009년과 2011년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한 근거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내

용은 각각 <표 2>, <표 3>과 같다. 수시개정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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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서도 교육과정 총론이 개정될 때마다 각 과

목들은 각론 수준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즉, 교육

과정 총론에서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을 제시하

기 때문에 총론의 개정은 곧 각론의 개정으로 이

루어졌다. 교육과정 총론의 관점에서 정보과목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표 2> 2009 개정 교육과정
1) 보통교과 2) 전문교과

구분
교과

영역
교과(군) 과목 수 교과 과목 수

교과 기초 국어 (15단위) 7 농생명산업 40

(군) 45단위 수학 (15단위) 7 공업 115

영어 (15단위) 7 상업정보 32

탐구 사회(역사/도덕 포함)
 (15단위) 사회(9), 도덕(3) 수산·해운 33

35단위 과학 (15단위) 9 가사·실업 36

체육·예술 체육 (10단위) 4 체육 23

20단위 예술 (10단위)

(음악/미술)

음악 (4)
예술

음악(9),미술(9),무용(8),문학(8), 연극

영화(12), 사진(10)미술 (4)

기술·가정 7 (정보 포함) 과학 20(정보과학Ⅰ, 정보과학Ⅱ포함)

생활ㆍ교양 제2외국어
7개  외국어

각 2 과목씩
외국어

영어(9), 독일어, 일본어, 스페인어, 중국

어, 러시아어, 아랍어 각 9개

16단위 한문 2
국제 25

교양 10

창의적 체험활동

<표 3> 2011 개정 교육과정 
1) 보통교과 2) 전문교과

구분
교과

영역
교과(군)

과목  수
교과

과목 

수기본 일반 심화

교과 기초 국어(15단위) 6 농생명산업 43

(군) 45단위 수학(15단위) 기초수학 6 2 공업 109

영어(15단위) 기초영어 8 6 상업정보 30

탐구
사회(역사/도
덕 포함)(15단
위)

사회(8)
도덕(2) 10 수산·해운 29

35단위 과학(15단위) 9 12(정보과학 포함) 가사·실업 37

체육 체육(10단위) 3

·예술 예술
(음악/미술)
(10단위)

예술

음악(2)
미술(2)

음악(8)
미술(8)

20단위
무용(8),문학(8),연극영화(10),사진(8)

기술·가정 기술·가정 7 (정보포함)

생활·

교양
제2외국어 8개 국어, 각 2 과목씩 8개 외국어 각 6과목씩(베트남어 추가)

16단위 한문 2

교양 8

창의적 체험활동

 첫째,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 사라지고, 보통교

과와 전문교과 체제로 변환되었다. 둘째, 보통교

과는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성되었

다. 교과영역은 기초, 탐구, 체육ㆍ예술, 그리고 생

활교양의 4개로 구분되고, 각 영역에는 2개에서 4

개의 교과(군)가 편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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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2015 개정 교육과정
1) 보통교과 2) 전문교과 Ⅰ

구분 교과
영역 교과(군) 공통과목

선택과목  수
교과(군) 과목 수

일반 진로

교과 기초 국어(10단위) 국어 4 3 과학계열 43

(군)
수학(10단위) 수학 4 4 체육계열 109

영어(10단위) 영어 4 4 예술계열

한국사(6단위) 한국사 외국어계열 영어(8), 8개 국어 각 6과목

탐구 사회(10단위)
(역사/도덕 포함) 통합사회 사회(7)

도덕(2) 3 국제계열 11

과학(12단위)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4 7

전문교과 Ⅱ

체육·
ㆍ
예술

체육(10단위) 2 2 교과

(군)

과목군

예술(10단위) 음악, 미술, 
연극

음악(2)
미술(2)

전문공통
과목

기초
과목

실무
과목

생활
ㆍ
교양

기술·가정 기술·가정, 정보 6(정보 없음)
17개 

교과

(군)

경영·금융 교과(군)만 ‘전문공통과

목’이 있으며, 

각 교과(군) 별로 ‘기초과목’, ‘실

무과목’으로 구성됨

제2외국어 8개  외국어 8개 외국어 각 1과목씩

( 1 6

단위)

한문 한문 Ⅰ 한문Ⅱ

교양 10

창의적 체험활동

기초교과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영역은 

사회와 과학, 체육ㆍ예술영역은 체육과 예술(음악, 

미술), 생활교양영역은 기술ㆍ가정, 제2외국어, 한

문, 교양의 교과(군)로 구성되었다.  

  셋째, 교과(군)는 ‘기본’, ‘일반’, ‘심화’과목으로 

구성하고, 심화는 일반과목을 우선 배정한 다음에 

선택으로 편성하였다. 기초수학과 기초영어는 기

본으로 모든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과목이다.

  넷째, 일반과목과 심화과목은 단계를 구분하였

다. 예를 들면, 일반과목을 선택하고 난 이후에 

심화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과학 교과

(군)의 심화과목인 정보과학과 기술ㆍ가정 교과

(군)의 심화과목인 정보는 선택의 기회가 더욱 줄

어들었다. 2009 개정과 비교할 때, 2011에는 정보

과학 Ⅰ, 정보과학Ⅱ가 정보과학의 한 과목으로 

통합되었다. 즉, 정보는 과목 수가 줄어든 것이

다　.

3.3 2015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은 <표 4>와 같이 정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정보는 정보1, 정보2, 정

보3 으로 구성되었으나, 2011 개정 교육과정에서 한 과목으

로 통합되었다. 학년군제에 따른 변화라고는 하지만, 다른 과

목에 비해 과목 수가 줄어들었다.

리할 수 있다. 

첫째,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학교의 경우, 과

학/기술ㆍ가정 교과(군)가 과학/기술ㆍ가정/정보 교

과(군)로 변화되었다. 즉, 과목의 위상만을 갖던 정

보가 교과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 고등학교에서는 

[그림 1]과 같이 심화선택에서 일반선택으로 2009 

개정 시기 초기의 위상을 찾아가게 되었다.

  둘째, 전문교과를Ⅰ,Ⅱ로 구분하였다. [그림 1]과 

같이 2007과 2009 개정에서는 전문교과로만 존재

하던 것이 2015에서 둘로 구분된 것이다. 2007,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전문교과였던 교과들이 

전문교과Ⅰ로 유지되었고, 국가직무능력표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 NCS)에 근거하

여 직업교육을 위한 형태의 전문교과Ⅱ가 새롭게 

구성되었다. 즉,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

춤형 고등학교에서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초 

역량과 직무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정보’의 경우, 교과가 따로 구성되지 않고, ‘정보·

통신’교과의 일부로 통신과 방송에 관한 내용까지

를 포함하고 있다.

3.4 고등학교 ‘정보’의 변화

  [그림 1]과 같이 고등학교의 정보는 교육과정 

총론의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변한 과목이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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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고등학교 ‘정보’과목의 변화

수 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구분되었기 때문에 보통교과의 기술

ㆍ가정 교과의 과목이었다. 전문교과의 과학교과

에는 정보과학Ⅰ,Ⅱ가 제시되었다. 

  교과영역이 새롭게 구성된 2009 개정 교육과정

에서 정보 과목은 생활교양 교과영역의 기술ㆍ가

정 교과(군)에 포함되었다. 정보과학Ⅰ,Ⅱ는 여전

히 전문교과의 과학교과에 포함되었다.

  2011 개정 교육과정은 정보 과목에 대한 선택

의 가능성을 희박하게 한 사례라 할 수 있다.   

2011 개정 교육과정에서 정보는 생활교양 교과영

역의 기술ㆍ가정 교과(군)의 7개 심화과목 중 한 

과목으로 편성되었다. 일반 과목에는 기술·가정이 

편성되었다. 정보과학Ⅰ, 정보과학Ⅱ의 두 과목은 

정보과학 한 과목으로 구성되고, 탐구교과영역의 

과학교과(군) 12개 심화과목 중 하나가 되었다. 

심화 과목은 일반 과목을 선택한 이후에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과목에 비해 선택의 가능

성은 줄어들게 된다. 학교교육과정에서는 심화과

목 중 한 과목 정도를 선택하기 때문에 정보나 

정보과학을 선택한 학교들의 비율이 적을 수 밖

에 없는 상황이었다. 일반선택 과목없이 심화선택

으로 자리를 옮긴 과목은 정보뿐 이었다.

  2011 개정 교육과정에서 정보과학은 과목 수가 

줄어들었고, 일반선택이던 과목들이 모두 심화선

택으로 밀려나는 상황이 되었다. 정보교육이 퇴보

할 수밖에 없는 개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전문

교과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전문교과 Ⅱ와 유

사하게 직업교육을 위한 과정이었다.

3.5 교과(군) 및 정보 과목의 크기

  [그림 2]는 2009 개정시기부터 2015 개정 교육

과정까지 각 교과(군)의 크기를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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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009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시기)

국어

(15단위)

수학

(15단위)

영어

(15단위)

사회(역사/도덕

포함) (15단위)

과학(15단위)

※ 사회와 과학 
교과(군)으로 구
성된 탐구 교과
영역은 총 35단
위가 편성되었
음. 즉, 사회나 
과학교과(군) 중 
하나는 + 5 단위
가 가능함

생활ㆍ교양교과

영역(16단위)

체육(10단위) 예술(음악/미술) (10단위)

학교자율과정(64단위) 생활ㆍ교양교과 영역은 16단위에 

33과목이 편성되었고, 정보는 

0.485의 크기

2011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시기)

국어

(15단위)

수학

(15단위)

영어

(15단위)

사회(역사/도덕

포함) (15단위)

과학

(15단위)

※ 본 연구는 
탐구교과 영역
의 편성을 고려
하여 과학에 
+5 단위를 하
였음

생활ㆍ교양교과

영역 (16단위)

체육(10단위) 예술(음악/미술) (10단위)

학교자율과정 (64단위)

135과목 중 2과목
2011 개정에서 정보는 생활ㆍ교양교

과 영역의 ‘심화’선택으로 135과목에  

64단위가 배정된 상태에서의 위치

2015개정

교육과정

국어

(10단위)

수학

(10단위)

영어

(10단위)

한국사

(6단위)

사회(역사/도덕

포함)(10단위)

과학

(12단위)

체육

(10단위)

예술(음악, 미술,연극)

(10단위)
생활ㆍ교양교과영역(16단위)

 진로선택은 총 86단위가 편성되었고, 4개의 교과 영역에 포함된 총 42

개의 과목이 구성되었음. 일반선택과목이면서 진로선택에 과목이 없는 것

은 정보, 한국사, 교양 과목 임. 그 이외의 모든 과목은 진로선택에 과목

을 구성하고 있음

진로선택

(86단위)

[그림 2] 교육과정에서 정보 과목의 크기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국민공통 교육과정

의 운영으로 2009 개정 시기나 2015 개정 교육과

정과는 다른 형태의 구조이므로 본 연구는 2009 

개정 시기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토대로 각 교

과 영역 및 교과(군)의 상대적 크기를 분석하였

다.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었다.

 첫째, 필수이수 단위를 기준으로 크기를 산정하

였다. 즉, 교과영역의 이수단위가 총 180단위임을 

고려하여, 전체 180개의 칸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2009 개정시기의 경우, 각 교과(군)별로 

필수이수 단위를 제시하였다. 각 교과영역은 해당 

교과(군)의 필수이수 단위의 합으로 이루어졌다. 

즉, 기초교과 영역은 각 교과(군)의 필수이수단위

가 국어교과(군) 15단위, 수학교과(군) 15단위, 영

어교과(군) 15단위이며, 영역의 총 이수단위는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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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내용

1. 추구하는 인간상

 : 교육과정을 통해 추구

하는 인간상

가.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 

확립

 : 기르고자 하는 역량

가.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

에 필요한 기초적 능력 및 자질을 바탕

으로

2.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나. 전인적 성장을 위해 인문·사회·과학

기술 소양을 균형있게 함양

다.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선택학

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표5> 교육과정 구성에서 제시하는 내용

단위이다. 탐구교과 영역은 사회교과(군)이 15단

위, 과학교과(군)이 15단위 이므로 총 30단위가 

되어야 하지만, 교과영역의 총 이수단위는 35단위

로 편성되었다. 즉, 사회교과(군)이 15단위라면, 

과학교과(군)은 기본 15단위에 5단위를 더한 20단

위의 수업이 가능한 구성이다.

  셋째, 각 교과영역과 교과(군)별로 필수이수단

위를 구성하였다. 생활ㆍ교양교과영역은 4개의 교

과(군)이며, 각 교과(군)에 과목의 수가 다르기 때

문에 총 과목 수를 토대로 해당 과목의 크기를 

계산하였다. 즉, 생활·교양교과 영역은 16단위가 

배정되었으며, 33과목이 편성되었다. 따라서 각 

과목에 대한 산술적 크기를 산출하였다.

  넷째, 2009 개정 시기에 해당하는 2011 개정 교

육과정에서는 정보와 정보과학이 모두 심화선택

으로 분류되어 일반선택에서는 편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학교자율과정으로 배정된 64단위에서 135

과목 중에 2개 과목이 정보이다.

4.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대한 논의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은 학교교육과정의 편

성과 운영에 대한 구성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시수로, 고등학교는 단위로 구성하였다. 본 논의

는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으므로 단위

의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총

론의 구성 및 해석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교과의 이수단위를 직관적으로 제시

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은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의 

교과영역과 창의적 재량활동을 합하여 총 204단

위로 제시하였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에서 교

과 영역 이수단위의 총합은 교과 총 이수단위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자율형 사립 고등

학교는 이 규정을 권장하고 있다.  

  창의적 재량활동이 24단위로 고정되어 있으며, 

교과영역은 180단위이다. 기초교과의 필수이수는 

30단위임을 고려하면 최대 3배인 90단위까지 허

용하고 있다. 이는 다음의 근거에 의하여 교육과

정 총론에서 추구하는 교육과정의 구성 방향에 

위배됨을 알 수 있다. 즉,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에서는 학생들에게 추구하는 인간상이 ‘전인적 성

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 확립’이라고 했으며, 

기르고자 하는 역량은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적 능력 및 자질을 바탕

으로’라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에서도 ‘전인적 성장’이나 ‘적성과 진로에 따

른 선택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초교과에 대한 최

대 이수 허용 단위가 90단위임을 감안하면, 교육

과정 구성의 방향과 운영에 대한 측면은 서로 다

른 언급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보다 다양한 학문에 대한 접

근의 기회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총론은 교과영역의 약 50%가 기초교과로 제시된,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한국사로 구성하도록 학

교교육과정에서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지역과 학교수준 교육과

정의 편성·운영에 대한 방향성을 이끌어야 함을 

제시한 일본은 교육과정 개정의 이유에 근거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구성 또한 

일관된 형태로 개정의 목적에 맞는 교육과정의 

중심을 제공한다[10]. 반면, 한국은 교육과정의 구

성방향이 매우 포괄적일 뿐 아니라 모호해서 교

육과정 각론에서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 학교 현

장에서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

하는 형태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총론

에 제시된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에서도 개정의 

목적, 구성의 방향,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등이 

일관되지 못하다.

  총론의 방향 및 구성이 일관되지 못함으로 인

하여 각론이 총론의 방향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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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등 기존 연구들에서 제기된 총론과 각론

의 괴리는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15 개

정 교육과정에서 기르고자 하는 역량 중 하나는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이다[2]. 국가를 넘어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역량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기초교과인 한국사는 한국의 역사의 틀에 

갇혀있는 듯하다. 세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자

국의 위치를 가늠하는 것은 역사의식의 시작이기

도 하지만, 세계 속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세계사와 일본사를 통합하여 ‘역사 종

합’ 과목을 구성한 일본의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과목의 필요와 교육과정 개정이 하나의 방향을 

가르키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10].

교과

(군)

공통 

과목

선택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기술･

가정
기술･가정, 정보

농업 생명 과학, 공학 일

반, 창의 경영,

해양 문화와 기술, 가정과

학, 지식 재산 일반

제2외국

어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베트남어Ⅰ

독일어Ⅱ, 프랑스어Ⅱ, 스

페인어Ⅱ, 중국어Ⅱ, 일본

어Ⅱ, 러시아어Ⅱ, 아랍어

Ⅱ, 베트남어Ⅱ

한문 한문Ⅰ 한문Ⅱ

교양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학, 진로와 

직업, 보건, 환경, 실용 

경제, 논술

 <표6>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제시된 보통교과 

  둘째, 진로선택과목의 타당성이다. 총론의 ‘4. 고

등학교, 가.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에 근거하여, 

모든 교과(군)은 일반선택과 진로선택과목으로 구

성되어 있다. 그리고 3) 보통 교과에서는 생활·교

양의 교과영역 중 교양을 제외한 모든 교과군은 

진로선택과목이 있다. 한문을 예로 들면, 한문Ⅰ

은 일반 선택에, 한문Ⅱ는 진로 선택에 배정하였

다.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1) 공통 사항의 

마)’에서 제시한 선택 과목 중에서 위계성을 갖는 

과목의 경우, 계열적 학습이 되도록 편성하도록 

하였다. 

  기술·가정 교과(군)의 일반 선택은 기술·가정, 

정보 과목이며, 진로 선택은 6개의 과목이 있다. 

6개의 과목 중, 정보 과목에 대한 진로 선택은 없

으며, 농업 생명 과학, 창의 경영, 지식 재산 일반 

등은 기술·가정의 한 단원 내용으로도 제시되지 

않은 내용이 과목으로 구성된 경우이다.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기초 영역 학

습을 강화하고 진로 및 적성에 맞는 학습이 가능

하도록 구성하였다[2].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일반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모든 학생이 보통 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에서 3개 과목 이상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함을 제시하였다. 즉, 진로 선택 과목의 

목적은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

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40]. 그러나 

생활교양 교과 영역의 교과(군) 과목들의 경우, 

향후에는 사라질 직종의 과목들도 편제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혹은 전문교과 Ⅱ의 과목

들에 대한 기초적인 것으로 일반고등학교에 학업

의 의미를 찾기 어려운 과목들도 있다.

  ‘농업 생명 과학’이나 ‘해양 문화와 기술’은 농

림·수산·해양 교과(군)의 과목 내용과 유사하며, 

공학일반은 공학 소양, 설계, 건설, 에너지 등 전

기·전자, 정보·통신 교과(군)의 기초적인 수준을 

다루고 있다. 창의 경영은 경영·금융 교과(군)의 

내용과 겹치는 형태이며, 가정과학은 음식조리 교

과(군), 섬유·의류 교과(군)의 일반적인 수준을 제

시하고 있다. 즉, 고등교육에서의 진로를 고려한

다면, 산업사회의 기초수요를 맞추는 직업교육을 

준비하는 전문교과Ⅱ와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구

성해야 할 것이다. 

  대학 진학률이 2010년 75.4%를 기록한 이후, 항

상 70%를 넘었으며, 2015년에는 70.8%를 보였다. 

최근에는 고졸 취업자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일반

고에서의 진로선택을 통한 직업교육 보다는 고등

교육을 준비할 수 있는 능력 향상에 집중할 필요

가 있다[41]. 즉, 직업교육을 실행하고, 직업세계를 

준비하게 하는 학교들의 특성을 인정하고, 일반고 

본연의 목적 혹은 정체성을 다시 확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용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의가 요구된

다. 용어 사용에서 특징적인 것은 3. 중학교, 가.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2) 시간 배당 기준의 ④ 

정보 과목은 34시간을 기준으로 편성·운영한다에 

대한 해석은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즉, 시수를 배

정할 때, 34시간만을 배정하라는 것인지, 혹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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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102시간과 같이 배정할 것에 대한 권고로, 예

를 들어 34+17로 51시간을 만들지 말 것임을 의

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오해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 .. 할 수 있다’, ‘.. 하도록 한다’ 그리고 ‘원칙으로 

한다’ 등을 사용하고 있다. 

  ‘4. 고등학교, 가. 편재와 단위 배당 기준의 2) 

단위 배당 기준, ④ 과학탐구실험은 이수 단위 증

감없이 편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라고 

제시하였다. 즉, 원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총

론에서 제시하는 것 이외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 총론을 이해할 때에는 해당 

용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따로 설

명하지 않는다면, 예외적인 용어의 사용으로 인한 

오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교육과정 개혁이라는 게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지지층의 관심을 토대로 전국 규모의 운

동을 일으켜야 한다[42].

  교육과정 개정은 교육과정을 얼마나 잘 개발하

느냐의 문제만이 아니라 개정 전반에 걸쳐, 건설

적인 개선과 새로운 시각의 개혁이 확보되었는지

가 중요함을 나타낸다. 

  2010년 이후 세계 각국은 정보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ICT 활용교육에서 컴퓨팅 사고력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전환하였다. 2014년 영국, 2014년 

핀란드, 2015년 한국, 2016년 일본 등 많은 국가

들이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있으며, 개정의 중심에

는 정보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과

목명을 정보로 설정하였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서는 SW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고등학교 정보과 

교육과정의 변화를 교육과정 총론의 관점에서 분

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과정 총론은 다음과 같은 측면

에서 개선이 요구되었다. 첫째, 이수단위에 대한 

명확성, 둘째, 진로선택과목의 타당한 구성, 셋째,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 등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논의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5 개정교육과정은 시대

의 변화를 고려하고 불명확한 미래사회를 준비하

는 데 필요한 SW교육의 강조가 우선시 되었다. 

그러나 [그림2]에서 제시한 정보 과목의 크기를 

고려하면, SW 인재를 양성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적합한 교육과정이라 하기 에는 부족함이 있다. 

즉, 180단위로 편성된 교과영역 중 정보의 위치는 

매우 미비하다. 과목의 크기는 0.76이며, 일반선택 

과목 중 유일하게 진로선택과목이 없는 과목이기

도 하다. 

  중학교에서 교과로 인정되고 필수 이수로의 변

화가 있었지만, 고등교육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교

육에서 정보는 여전히 미비한 과목임을 알 수 있

다. SW가 강조되는 사회, SW를 통한 인재 양성, 

국가적 기회 확대를 고려하는 상황과는 전혀 맞

지 않는 선택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과목의 크

기를 고려할 때, 필수이수단위와 과목 수만을 토

대로 하였다. 과목들의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술적인 측면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추후에는 과목의 중요

도, 입시에서의 반영에 따른 중요도 등을 고려한 

가중치 산정을 통해 보다 정확한 크기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그림 1]에서 제시한 정보 과목의 변화는 

2010년부터 시작된 세계 각국의 SW교육 강조에 

역행하는 교육과정이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대학으로의 연계를 고

려하여 국가 인재 양성에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과정 총론에서 정보 과목의 위

상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SW교육에 대한 강조가 

여전히 울림 없는 메아리일 수 있다는 점이다.

  교육의 변화, 교육과정의 변화는 시대적 필요에 

의해 그리고 지식의 변화에 의해 개선될 수 있다. 

정보 과목의 경우, 시대적 필요 뿐 아니라 지식의 

변화를 모두 내재하고 있으므로 어느 과목보다 

변화가 요구된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준비, 변

화하는 삶에 대한 대처를 위해 교육이 무엇을 해

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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